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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가나타났다…외인원투펀치대박조짐

플로리다캠프

김

여
울 기

자

브룩스 연습경기선발출전

5이닝 2피안타 9탈삼진무실점투

최고구속152㎞…리허설완벽소화

가뇽 불펜 라이브피칭서실력입증

내일연습경기첫출격

적응력 실력겸비시즌기대감상승

KIA타이거즈의새로운 외국인원투펀치에

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

KIA의새외국인투수애런브룩스가11일 (이

하한국시간) 스프링캠프연습경기에서 5이닝 9

K의탈삼진쇼를펼쳤다.최고구속은 152㎞.

브룩스는미국플로리다주포트마이어스테리

스포츠파크에서열린플로리다독립리그연합팀

과의경기에선발로출격해 5이닝을소화했다.

62개의공으로 17타자를상대한브룩스는 2피

안타 1볼넷무실점의호투를선보였다. 9개의탈

삼진도뽑아내눈길을끌었다.

1회부터탈삼진 3개로 3개의아웃카운트를채

운브룩스는 2회선두타자안타를허용했지만병

살타와 4번째탈삼진으로이닝을종료했다.

3회에도 KKK를 찍은브룩스는 4회선두타자

까지 4타자연속탈삼진기록을이어갔다. 또 3루

수땅볼에이어 4회마지막아웃카운트도삼진으

로처리했다.

브룩스는 4회 2사에서 첫 볼넷을 허용했지만,

2루수땅볼로 5회를채우며캠프에서의워밍업을

성공적으로끝냈다.

외국인투수는올시즌 KIA 마운드성적을좌

우할주요전력으로꼽힌다.

KIA는지난해터너와윌랜드로외국인마운드

를구축했지만 15승을얻는데그쳤다.외국인원

투펀치의부진속에어려운시즌을보냈던KIA는

올시즌에는 윌리엄스후광효과를앞세워빅리

거출신브룩스, 드류가뇽을영입해새전력을구

성했다.

일단두선수는팀에빠르게적응하면서새로운

리그데뷔준비에속도를내고있다.

한국어로능숙하게인사를하는두사람은 빨

리한국에서다른음식을먹어보고싶다며새문

화에 스스럼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이라는구심점도이들의새로운도전에큰힘

이다.

마음편하게시즌준비가전개되면서그라운드

에서도성과가나오고있다.

특히브룩스는지난 2월 23일부터마운드에모

습을드러내는등 5차례실전점검을하고, 2020

시즌준비리허설을완벽하게소화했다.

가뇽도팔뭉침으로실전등판이늦어졌지만완

벽한몸상태를우선으로해차근차근시즌준비를

하고있다.

불펜피칭,라이브피칭등을통해이미실력을

보여준 가뇽은 13일 마침내 마운드에 오르게 된

다. 가뇽은 이날 연습경기에 출격해 실전감각을

점검하고,시즌에대비한시나리오를준비할예정

이다.

착실하게새리그데뷔전을준비해온 새외국

인듀오는캠프단과함께입국해새로운환경적

응에도나선다.

코로나19사태로입국을늦춘외국인선수들도

있지만 프레스턴 터커와 함께 KIA의 두 외국인

투수는캠프단의귀국길에동행,새로운안방에서

동료들과호흡을맞출예정이다.

/wool@kwangju.co.kr

◀가뇽 브룩스▶

손못쓴토트넘 챔스리그 8강탈락

손흥민부상후전력급속악화…이강인결장한발렌시아16강서고배

조제무리뉴(오른쪽) 토트넘홋스퍼감독이 11일독일라이프치히에서

열린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팀이패배해안타까워하는

루카스모우라를위로하고있다.토트넘은이날0-3으로패배해8강진출에실패했다. /연합뉴스

8강탈락믿을수없어

이강인이 결장한 발렌시아(스페인)가 유럽축구

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또손흥민이부상으로빠진토트넘(잉글랜

드)도 8강진출에실패했다.

발렌시아는 11일스페인발렌시아의메스타야에

서 열린 2019-2020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

차전에서아탈란타(이탈리아)에 3-4로패했다.

1차전에서1-4로졌던발렌시아는 1, 2차전합계

4-8로뒤져 16강에서탈락했다.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강인은 끝내 출전기

회를잡지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관중없이치러진이날경기에서두팀은난타전을

펼쳤다.

전반 3분만에아탈란타의요십일리치치에게페

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준 발렌시아는 전반 21분

케빈 카메이로가 동점골을 터트렸지만 전반 34분

일리치치에게 또다시 페널티킥 추가골을 허용했

다.

전반을 1-2로마친발렌시아는후반 6분가메이

라가 헤딩으로 동점골을 꽂아 승부의 균형을 맞췄

고, 후반 22분페란토레스의역전골까지터지면서

분위기를끌어올렸다.

하지만발렌시아는후반26분아탈란타의일리치

치에게통한의동점골을내준뒤후반 37분또다시

알리치치에게결승골까지허용하며무너졌다. 아탈

란타의알리치치는혼자서 4골을쏟아내며승리의

주역이됐다.

한편, 손흥민이 오른쪽 팔 골절상으로 전열에서

빠진토트넘은라이프치히(독일)에UEFA챔피언

스리그 8강진출권을내줬다.

토트넘은이날독일라이프치히의레드불아레나

에서치러진UEFA챔피언스리그 16강2차전에서

0-3으로 완패하면서 1, 2차전 합계 0-4로 무릎을

꿇고8강진출권확보에실패했다.

지난시즌UEFA챔피언스리그준우승을차지했

던토트넘은전반 10분만에일찌감치결승골을내

주면서0-3완패를당했다. /연합뉴스

김재현봉중근해설위원합류

KBO,전문위원회구성완료

김재현 봉중근

김재현봉중근해설위원이새로합류한 2020

KBO전문위원회가구성됐다.

KBO는 11일 올한해공정하고원활한리그

운영을책임질 2020년 전문위원회구성을마쳤

다고밝혔다.

2020도쿄올림픽에대비하는국가대표팀기술

위원회에서는 김시진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열

SBS스포츠해설위원, 박재홍MBC스포츠플러

스 해설위원, 이승엽 KBO 홍보대사가 연임한

다. 김재현 SPOTV 해설위원, 봉중근 KBS 해

설위원은신임기술위원으로합류했다.

김위원은국가대표팀코칭스태프로서국가대

표팀선수들을지도한경력이있고,봉위원은국

제무대에서의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국가대표

팀전력분석원으로활동했다.

김용희위원장과함께김시진, 한대화, 임채섭

위원은 경기운영위원회 활동을 이어간다. 여기

에박종훈전한화이글스단장이신임위원으로

위촉됐다.

퓨처스심판육성위원에서는기존오석환위원

과함께도상훈전KBO심판위원장이신임위원

으로활동한다.

규칙위원회는유남호위원장을비롯해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허운심판위원장, 김태선기록

위원장, 박휘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야구 심

판팀장으로구성된다.

최원현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가위원장

을맡은상벌위원회에는기존민경삼KBO자문

위원, 김용희경기운영위원장과함께김재훈변

호사(김재훈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와김기범

교수(경찰대학교경찰학과교수)가신임위원으

로참여한다. /김여울기자wool@

위조여권사용 호나우지뉴

교도소풋살대회출전하나

위조여권소지혐의로구속된브라질축구스

타호나우지뉴(39)가수감중인교도소에서 그

들만의월드컵을펼칠수있을까.

브라질신문 엑스트라는 11일(한국시간)호

나우지뉴가수감된파라과이아순시온의교도소

에서풋살대회가열린다고보도했다.

오는 16일열리는이대회에는 194명의수감

자가10개팀으로나눠우승경쟁을벌인다.

호나우지뉴가체포되기전이미예정됐던대회

여서출전명단에그의이름은없다.

다만, 깜짝 참가해 외계인드리블을펼칠가

능성이아예없지는않아보인다.

블라스베라교도소장은엑스트라와의인터뷰

에서 호나우지뉴가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꼭참석해서다른재소자들과함께대회

를즐기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

그들만의월드컵은범죄자신세가된잉글랜

드의스타축구선수가교도소에서재소자들과함

께팀을만들어대회에나서는내용의영국영화

다.

호나우지뉴는지난 4일형호베르투와파라과

이국적의위조여권을가지고파라과이에입국

했다.

입국 당시엔 위조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다가

몇시간뒤적발돼호텔에들이닥친경찰로부터

조사를받았고 6일구속돼수도아순시온의교도

소에수감됐다.

1998년 브라질 그레미우에서 프로로 데뷔한

호나우지뉴는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FC바르

셀로나(스페인),AC밀란(이탈리아)등명문팀

에서 활약하면서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2004, 2005년), 발롱도르(2005년) 등

을수상했다.

호나우지뉴는 2002년FIFA한일월드컵에서

는브라질의우승에앞장섰다. /연합뉴스


